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상 최초의 주정부 이민자 서비스 사무국인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5주년 기념일 축하  

  

무료 법률 서비스, 교육, 기업가 정신 지원, 타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수업 등을 통해 이주자 지원국이 지원한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이민자 

서비스 사무국인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의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미국 이민자의 귀화 과정을 조율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며, 영어를 배우고 뉴욕의 다양한 문화 요소의 일부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Lady Liberty)이 

이민자들을 우리의 해안에서 맞이하는, 진정한 희망과 약속의 영구적인 상징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당연히 우리 이전 세대가 누린 

모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이 기관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의 도시 21 곳에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이민 서비스 제공업체 27 곳과 협력할 

것을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에 지시했습니다. 이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는 영어를 배우고, 법률 상담을 받으며, 이민 및 귀화 과정을 

통해 주정부의 서비스와 안내를 받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공동 작업의 성과를 법제화 후 법령으로 미국에서 이런 유형의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영구적인 기관인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 

미국에 온 아일랜드 이민자의 손녀인 저는 가장 최근에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국은 새로운 뉴욕 주민 수십만 명에게 이민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민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귀화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 업무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이민자들이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이민자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가 수행하는 가장 가치있는 일로 

평가받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단행할 것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관이 뉴욕주가 어떠한 

주인지 정의해 줍니다. 우리는 꿈을 쫓아 희망에 차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 주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국가적인 논쟁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주자 지원국(ONA)은 뉴욕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무료 지원 방법을 주지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증진시켜왔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국장인 Laura V. Gonzalez-Murph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의 항구들이 이민자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 주민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  

  

설립 초기부터, 이주자 지원국(ONA)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필요와 정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휴 기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이 지난 5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43 명이 귀화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타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수업에 31,780 명이 참여했습니다.  

• 4,161 명이 뉴욕 전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 수업(entrepreneurship class)에 

참여했습니다.  

• 500 명이 실제 교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전화 기반의 영어 학습 

시스템인 셀-에드(Cell-Ed)를 통해 최소 20 시간의 영어 수업 과정을 마쳤습니다.  



 

 

• 1,540 명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셀-에드(Cell-E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무료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주자 직통 상담전화 800-566-7636 번으로 이주자 지원국(ONA)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설립 초기부터 발생한 사기성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150 건이 넘는 

불만 사항이 직통 상담전화를 통해 해당 지방 검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무료로 직접 개인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이주자 지원국(ONA)은 여권 신청 방법, 대학 

지원 방법, 이민국 공무원 자택 방문시 해야 하는 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피소,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뉴욕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6,000 회 이상의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또한 이민자와 난민 공동체에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네비게이터 네트워크(network of navigators)를 

뉴욕주 전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이 이주자 지원국(ONA)의 내비게이터들은 소속 집단 

및 옹호 단체, 인력 개발 프로그램, 커뮤니티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소통, 

이주자 지원국(ONA)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네비게이터들에 대한 훈련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주도합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또한 롱아일랜드의 중미계 난민 센터(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의 칠드런스 빌리지(Children's Village)와 이주자 지원국 센터(ONA Center)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네이버스 링크(Neighbors Link)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및/또는 서류가 미비한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또 다른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이주자 지원국 기회 센터(ONA Opportunity Center) 모델은 주차원에서 

주도하는 통합 노력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모델로,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엔(United Nations)의 제 4차 인구 이동성, 이주, 개발에 대한 시장 포럼(Fourth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에서 2017년에 

인정받았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of New Americans)은 최근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종료시킨 Trump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계기로 홍보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14,127 명의 엘살바도르인 중 16,200 명이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수혜자입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임시 보호 상태 인정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Cuomo 주지사가 적대적인 연방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2017년에 설립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법적인 서비스와 절차를 밟는 데 있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미국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강제 퇴거 방어, 직접 

진술, 상담, 신청 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 등에 관한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은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단기 대학,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등과의 공조하에 운영됩니다.  

  

운영을 시작한 후 첫 6 개월 동안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지역사회 기반 그룹 47 곳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3,000 가지 

이상의 무료 및 기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민권을 얻는 데 이주자 지원국(ONA)의 도움을 받은 Doris Moran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덕분에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 이주자 지원국(ONA)은 

네츄럴라이즈뉴욕(NaturalizeNY) 프로그램의 절차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뉴욕의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주자 지원국(ONA)의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의 귀화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Gareth Shippy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이민자 수백만 명이 이 훌륭한 주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뉴욕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이버스 링크(Neighbors Link) 단체의 Carola Otero Bracc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직원 및 리더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업무로 네이버스 링크(Neighbors Link)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 넘는 방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민자들이 성장하여 우리 주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민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여러분과 연대할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랍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의 Jose Calder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은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설립 5주년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 기념일은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주정부 활동의 성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뉴욕 전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공약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은 이 프로그램이 타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ESOL) 수업과 공민학(Civics) 수업을 통한 위대한 통합의 

확대에서부터 안정적인 이민 서비스 제공 업체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수십만 

명을 어떻게 도왔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우리 커뮤니티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저희는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과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의 사장인 Anne Erickso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Andrew Cuomo 주지사님이 설립한 이주자 지원국(ONA)의 

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뉴욕의 새로운 

미국 이민자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 

직원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영어 학습을 돕고, 저소득층 이민자가 귀화 신청 

수수료를 내거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필요한 새로운 다수의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창조성과 열정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면하는 계속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는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이주자 지원국(ONA)과 연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자 인권을 지키는 노던 맨해튼 연합(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의 사무 총장인 Angela Fernandez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들을 위해 중요한 기관인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하신 

Cuomo 주지사님의 비전과 통찰력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여기에서 가족 및 공동체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법률 지식과 교육 도구를 제공합니다.”  

  

뉴욕 대교구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전무 이사 몬시뇰 Kevin Sulli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개발로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환영하는 뉴욕주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이주자 지원국 설립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경의를 표합니다.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는 설립 초기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통합하는 이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의 Jo-Ann Yo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중요한 생일을 맞이한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민자들이 비난을 받고, 많은 이민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주자 지원국(ONA)의 업무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시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범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이주자 

지원국 기회 센터(ONA Opportunity Center) 프로그램은 신청비 지불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 시민권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 및 근로 계층의 개인 및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귀화 및 이민 법률 서비스와 함께 통합 서비스를 우선 과제로 삼은 이주자 

지원국(ONA)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새로운 뉴욕 주민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라 사법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 이민 및 사법 센터(Center on Immigration 

and Justice)의 Oren Root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수많은 이민자 가정 수천 가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함께 남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설립 

5주년 기념일에, 베라(Vera) 연구소는 뉴욕주 이민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이주자 지원국(ONA)에 경의를 표합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Steven Choi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빛나는 사례였습니다. 이주자 지원국의 설립을 

수년간 지지해 온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NYIC)은 5년 전에 

Cuomo 주지사님이 설립한 이주자 지원국(ONA)과 파트너십을 맺어 온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기관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여러 종류의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이민자 일자리 센터를 만들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연방 정부와 공존하는 지금, 우리의 뉴욕을 

보존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이주자 지원국(ONA)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이민자 및 난민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에 따르면:  

  

• 5 명의 뉴욕 주민 중 1 명 즉 450만 명 또는 2015년 뉴욕주 인구의 22.9 퍼센트는 

이민자입니다. 6 명 중 1 명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이민자들은 뉴욕 노동 인구의 25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수십억 달러를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 뉴욕에서 이민자가 주도하는 가구는 2014년에 세후 소득으로 1,0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뉴욕주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 347,573 명의 이민자 사업주가 2015년 뉴욕주 자영업자의 33.8 퍼센트를 

차지하면서 72억 달러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research/immigrants-in-new-york


 

 

약 44,000 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따라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관실(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에 따르면, 뉴욕주 이민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 이후 쇠락해 온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의 인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5,026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이 가장 큰 그룹 (951 명)이며 그 외의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말리아(Somalia) (819 명)  

• 미얀마(Myanmar) (782 명)  

• 시리아(Syria) (640 명)  

• 이라크(Iraq) (427 명)  

• 부탄(Bhutan) (320 명)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272)  

이 난민 중 업스테이트 뉴욕은 94 퍼센트(4,722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리 

카운티는 36 퍼센트를 수용했고, 오논다가 카운티는 25 퍼센트를 수용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롱아일랜드 지역은 나머지 6 퍼센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주 전 지역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에서 이들을 도울 자원 봉사자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및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newamerican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와 변호사 및 법학과 학생의 무료 법률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ny.gov/programs/liberty-defense-

projec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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